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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(특고)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, 구직 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. ‘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’에 따라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은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.��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대출 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 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 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 기계 조종사,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 ��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. ��특고 종사자는 고용 보험료는 1.4%로 일반 직장 근로자 (1.6%)보다 낮다.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0.7%씩 부담하게 된다.��월 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.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다.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44만 1150원이고, 연간보험료 상한액은 529만 3800원이다.�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 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.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.��소득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. �소득의 의도적 축소,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정성 악화 등 과제도 산적��한편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. 우선 특고 본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.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채용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.��이어 특고는 기존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감소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부러 소득을 줄여 구직급여를 타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 아울러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 





내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�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모집인 등…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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